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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후보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맹공했습니다. 악질 협정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런 자유뮤역협정 때문에 미국의 부가 멕시코로 유입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는 상업이나 공업 물품이 멕시코롤 옮겨질 때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될 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자유뮤역 협정이란 양방에 다 무세라는 협정입니다.  일방적인 과세룰 유지 한다면 그것은 자유무역협정이 아닙니다. 자유무역 협정은 관련 국가들이 함께 유익을 누린다는 무역원리를 그는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알도고 득표용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사실 힐러리 후보도  소위 신 보호주의 주장을 이전에 수차 피력했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후보도 트럼프 후보의 모순되는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동맹국들의 상호 방위협약을 중요시 않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그런 국가들이 방위금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상호 방위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시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힐러리 후보는 우방과의  상호 방위 협력체제는 반듯이 자켜야 한다는 확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한국이나 일본이 방위비를 전혀 부단하지 않는 다는 시사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상호 방위 비용의 53%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일부러 모르는 체 하는 것인지 트럼프 후보의 주장은 역겹습니다. 북태서양 조약국들에 대해서도 한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들에게 퍼붓는 같은 주장을 펴가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이 상호 방위 망을 고마워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막대한 군사장비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트럼푸 후보는 미국이 연간 $800B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튼 후리드맨 박사의 연구를 공부하지 못한 무식한 발언입니다. 국경을 건너는 무역과 기업 간의 거래를 말하는 상업과의 차이를 전혀 모르고 있는듯합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자동차를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 보내면 국경을 건너가기 때문에 무역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가 중국 국민에게 캐딜랙을 판매하면 무역이 아니고 상업 거래입니다. 프리드맨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연간 수천억 달라이지만 미국 회사대 비 미국회사 간의 상업거래를 보면 약 $300B 의 훅자를 매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국경을 건너서 들여오는 수입량이  국경을 건너 나가는 수출보다 많아서 무역 적자를 를 보이지만 미국 기업이 미국화사 아닌 외국기업에 판매하는 물품량은 그들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액 보다 연간 약 $300B를 초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는 건전하다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 수사 어 중에는 이런 올바른 경제 상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한심 스럽습니다.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대선 후보에 관한 논평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
